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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장모-사위 간 대인관계적 분화와 애정적 결속도 간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기 위해 193쌍의 장모와 사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SPSS와 PROCESS macro program를 이용하여 빈도, 비
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 분석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를 통한 매개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주
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위의 경우 본인의 결혼만족도가 대인관계적 분화의 하위요인(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과 애정적 결속도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둘째, 장모의 경우, 본인이 지각한 딸의 결
혼만족도가 대인관계적 분화의 하위요인(연결성, 분리성)과 애정적 결속도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건강한 장모-사위 관계를 위한 부부체계의 기능적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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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193 pairs of mother-in-law and son-in-law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differentiation and affectual 
solidarity.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frequency, ratio,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through bootstrapping were perform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son-in-law, his own marital satisfaction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factors of interpersonal differentiation (fusion 
with others, emotional cutting) and affectual solidarity. Second, in the case of mother-in-law, the 
perceived daughter’s marital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factors of 
interpersonal differentiation (connectivity, separability) and affectual solidarity. These findings suggest 
the functional importance of the marital system for a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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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통계청의 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처가로부터 
받는 도구적 도움의 비율(15.6%)이 시가의 비율(7.1%)
보다 2배나 높았다[1]. 또한 2018년에 실시한 이혼의 
계기에 관한 조사에서도 고부갈등(2.3%)에 비해 장서
갈등(10.9%)이 약 5배나 높았다[2]. 이는 처가와의 교
류증가가 부부관계 및 장서관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간
접적으로 보여준다. 

애정적 결속도(affectual solidarity)는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그에 대한 호혜성 정도를 의미한다[3]. 
이는 가족구성원의 외로움을 낮추거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 변인으로 기능하였다[4-7]. 애정적 결속도
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인생과정을 꿰뚫는 실타래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생애발달적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 볼 때 더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8].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은 부모-자녀 혹은 조부모
-손자녀 세대간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부모-인척자
녀 간 애정적 결속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극히 드
물지만, 장서관계와 애정적 결속도를 살펴본 연구들은 
애정적 결속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모를 대상
으로 장모-사위 결속도가 장서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장모의 애정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장서관계만족도 또한 높음을 밝혀냈다[9]. 장모와 사위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장모의 모녀분화 수준과 결속도
를 살펴본 결과, 장모의 모녀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장
모와 사위 모두의 애정적 결속도가 높아짐을 보고하였
다[10].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장모나 사위 한쪽
만을 살펴보거나[9], 관련변인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10]. 애정적 결속도는 서로 다른 세
대가 주고받는 긍정적 감정의 교류를 살펴보기 때문에 
관계의 쌍방이 모두 포함된 가족 체계적 관점의 변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owen의 가족체계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분화
(differentiation)를 애정적 결속도와 결부시켜 살펴보
고자 한다. 

분화(differentiation)는 Bowen(1978)[11]이 주장
한 개념으로 개별성과 연결성 간의 균형을 찾을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한다. 분화는 개인 단위, 하위체계 단위, 

혹은 가족체계 단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학자
들은 Bowen이 사용한 “분화”라는 개념을 “거리 조절
(distance regulation)”이라는 용어로 대치시켜 사용
하였다. 즉, 한 체계 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정서적
(emotional) 및 물리적(physical)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2]. 낮은 분화수준은 결혼만족
도를 낮추기도 하고[13], 대인관계적 복지감을 감소시
키기도 하였다[14-16].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분화수
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거나[17], 부부갈등
이 감소하기도 하였다[1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분화
의 여러 측면 중 대인관계적 분화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장모와 사위 간의 양자관계(dyad 
relationship)가 아닌 장모, 사위, 딸/배우자 간 삼자관
계(triad relationship)가 반영된 결혼만족도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결혼만족도는 결혼 생활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욕구
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경험하는 주관적인 감정
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인척관계 연구에서 자
주 등장하였다. 사위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서관
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고[19-21], 역으로 사
위의 장서관계만족도가 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22]. 또한 장모의 높은 결혼만족도는 
장서관계만족도를 높이기도 하였고[9],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 역시 본인의 장서관계만족도를 높이
는 변인이 되기도 하였다[9]. 

결론적으로 인척부모-인척자녀 간의 애정적 결속도
를 높이려면 관계적 측면의 요인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였다. 특히 장모와 사위 간에 존재
하는 관계적 역동은 고부관계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층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모에게는 딸이자, 사위에게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중간인과의 관계변수로서의 분화를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애정적 결속도를 측정할 때 사위 본인의 
결혼만족도와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를 매개
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인척관계의 질을 측정
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온 결혼만족도
가 장모와 사위 간에 존재하는 대인관계적 분화와 애정
적 결속도 간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기능을 할지 살펴
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동일 가족 내의 장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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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를 한 단위로 표집하여 관계의 당사자가 주고받는 
상호호혜적 감정과 역동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살
펴본 후, 건강한 장서관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대인관계적 분화와 애정적 결속도의 관계에서 사

위의 결혼만족도는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2. 대인관계적 분화와 애정적 결속도의 관계에서 장

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는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대인관계적 분화와 애정적 결속도
가족학자들은 Bowen이 사용한 ‘분화’라는 개념을 

“거리 조절(distance regulation)”이라는 용어로 대치
시켜 사용하였다. 이 또한 개인과 가족 체계 내에 자율
성(autonomy)과 친밀감(intimacy)의 동일한 차원이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다만, 분화의 경우 개인 내적 
특성에 좀 더 치중하였다면, 거리 조절은 대인관계의 
감정적・물리적 거리에 중점을 두었다[23]. 

선행연구에 따르면, 낮은 분화수준은 증가된 스트레
스 및 심리적 증상들과 연관성이 있었다[24][25]. 높은 
수준의 분화는 보다 나은 건강상태 및 심리적 복지감, 
그리고 낮은 스트레스를 예견할 수 있었다[26]. 분화는 
또한 결혼만족도 및 결혼 적응[13][27][28], 스트레스 
대처[29]와도 연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젊은 부모의 아
동학대 가능성을 낮춰주었고[30],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 및 대인관계적 복지감 또한 높여주었다
[14-16].  

한편, 애정적 결속도(Affectual Solidarity)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애정, 따뜻함, 친밀감, 이해, 신뢰, 존중 
등에 대한 평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정서로 
인지된 호혜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31]. 국외의 경
우, 애정적 결속도는 성인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4], 세대 간 교환을 촉진
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32]. 또한 애정적 결속도
는 가족주의(familism)와 외로움(loneliness)을 매개

하기도 하였다[5]. 
한편, 국내의 경우 애정적 결속도를 다룬 연구가 많

지 않다. 양은진 외 2인(2019)[6]의 연구에서는 노인들
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결속감과 고독감, 삶의 만족 간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애정적 결속감이 높은 노인일
수록 고독감이 낮았음을 보고한다. 성인자녀와의 결속
감이 노인의 연명의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애정적 결속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죽음을 선택할 가
능성이 높아짐을 밝혀냈다[33]. 또한 부모-자녀 간 결
속감이 노인의 노화태도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의 경우, 애정적 결속도가 노인의 노화태도
와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7]. 특이하게 손자
녀의 입장에서 애정적 결속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부계와 모계 모두 경제적 지원이 애정적 결속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34].

부족하지만 인척관계 연구에서 애정적 결속도를 살
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전세송(2013)[9]은 장모-
사위 결속도가 장서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장모의 애정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장서관계만
족도 또한 높음을 밝혀냈다. 전세송과 유재언
(2017)[10]의 연구에 따르면, 장모의 모녀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장모와 사위 모두의 애정적 결속도가 높아짐
을 보고하였다. 

한편, 분화가 인척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자기분화가 낮을수록 사위
의 장서갈등 정도가 높았고[35], 모녀분화의 수준이 높
을수록 장모의 장서관계만족도가 높았다[36]. 전세송과 
유재언(2017)[10]의 연구에서는 장모의 모녀분화 수준
이 높을수록 사위와 장모 둘 다의 장서관계만족도가 높
음을 밝혀냈다. 

2. 대인관계적 분화와 결혼만족도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만족도는 여러 가지 요인

(예, 개인적 특성, 정신적 성숙도, 삶에 대한 기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37]. Fowers(1998)[38]는 결혼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
여 결혼관계를 통해 얻은 즐거움의 정도에 따라 개인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만족감을 결혼만족도라 보았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결혼관계의 질과 가족의 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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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인척관계의 질은 성인자녀의 결혼관계의 질을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공통적으로 성인자녀의 결
혼이나 배우자에 대한 부모의 호의적인 태도(예, 승인, 
수용)는 성인자녀의 결혼의 질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였다. 반면, 부모의 비지지적 태도(예, 거부, 배척)는 성
인자녀의 결혼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기능하였다
[39-41]. Bryant 외 2인(2001)[40]의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결혼안정성(marital 
stability), 헌신(commitment)의 3가지 개념이 포함
된 결혼 성공(marital success)을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인척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상대 배우자의 
결혼성공 정도가 낮았다. Cao 외 3인(2019)[43]의 연구
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커플 분석을 한 결과, 인척관
계의 질이 아내의 결혼만족도 변화에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여러 연구들에서 결혼만족도는 분화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44][45]. 분화 수준과 인척관계를 다룬 
연구의 경우, 주로 부부를 대상으로 원가족과의 분화수
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
았다[46][47]. 권정란과 이인수(2006)[18]의 연구에서
는 분화수준이 낮을수록 부부 갈등관계가 많음을 보고
하였고,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17]. 

3. 결혼만족도와 애정적 결속도  
결혼만족도와 애정적 결속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

구는 극히 드물고, 이들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룬 연
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다. 인척관계 연구에서 결혼만
족도는 크게 성인자녀 세대와 노부모세대로 나뉘어져 
연구되어 왔다. 먼저 성인자녀 세대의 경우, 고부관계 
혹은 장서관계의 질이 본인들의 결혼만족도와 어떤 관
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고부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며느리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지만
[46][47], 역으로 며느리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고
부관계의 질이 높았다는 연구도 존재한다[21]. 또한 사
위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서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고[19-21], 역으로 사위의 장서관계만
족도가 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22]. 
다음으로 노부모세대의 경우, 고부관계 혹은 장서관

계가 본인들의 결혼만족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 살
펴본 연구가 있다. 시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며느리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기도 하였고
[48], 장모의 높은 결혼만족도는 장서관계만족도를 높
이기도 하였다[9]. 그러나 전세송(2013)[9]의 연구에서
는 특이하게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 역시 본인
의 장서관계만족도를 높이는 변인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세대 간 이해관계 
가설(intergenerational stake hypothesis)이 설명하
는 것처럼 가족 내 구성원 중 나이가 든 사람들이 보다 
어린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과대평가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31]. 즉, 손위 세대들(예, 조부모, 부모)은 
젊은 세대들을 자신의 유산(legacy)으로 간주하기 때문
에 손아랫 세대(예, 자녀, 손자녀)들보다 가족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이에 비해 젊은 세대들은 자율
성과 독립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성세대와의 관계에 
덜 투자하게 된다[49].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모가 사
위에 비해 장서관계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장모와 사위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8
월에 걸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한 가족 내의 장모
와 사위를 표집하기 위해 광고글을 올려 모집된 대상자
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후 사례금을 제공하였다. 사위는 
주로 직장  및 직장 주변에서, 장모는 집을 직접 방문하
거나 집 근처에서 설문에 응답하였다. 만약 같은 공간
에서 설문을 실시해야 하는 장모와 사위의 경우, 응답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의 설문 내용은 볼 수 
없도록 연구자 2인이 각각 감독하였다. 총 250쌍(장모 
250명, 사위 25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193쌍(장모 193명, 사위 193명)의 자료를 본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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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2.1 대인관계적 분화 

2.1.1. 사위의 대인관계적 분화 
배우자와의 관계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정혜정과 

조은경(2007)[50]의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였
다. 6점 Likert형 척도(0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
우 그렇다)로 구성된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의 융합’ 
요인을 사용하였다. 두 요인 모두 해석에 있어서 유의
가 필요한데, 먼저 ‘타인과의 융합’의 경우, 점수가 높을
수록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갈등처리 방식, 의견 등이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정서적 단절’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한 관계맺
음에 대한 두려움, 친밀한 관계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타인과의 융합
(Cronbach α=.79), 정서적 단절(Cronbach α=.78). 
참고로 원척도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타인과의 융합
(Cronbach α=.78), 정서적 단절(Cronbach α=.69). 

2.1.2. 장모의 대인관계적 분화 
전세송과 전귀연(2014)[36]이 사용한 모녀분화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는 연결성에 관한 10문항, 분리성에 
관한 10문항의 총 2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되었다. 연결성이 높을수록 딸과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분리성이 높을수
록 딸과 구별되는 자아를 유지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
한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연결성
(Cronbach α=.90), 분리성(Cronbach α=.79). 참고
로 원척도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연결성(Cronbach 
α=.89), 분리성(Cronbach α=.79). 

2.2 결혼만족도  

2.2.1. 사위의 결혼만족도 
Schumn과 동료들(1986)[51]이 개발한 KMSS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3문항으로 구성된 결혼만족도 척도는 7점 Likert형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해 가지
는 기대 및 욕구의 실제 충족 정도에 따라 느끼는 주관
적인 감정이 만족스러움을 의미한다(Cronbach α
=.95). 참고로 원척도의 Cronbach α=0.90 이다. 

2.2.2.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 
전세송(2013)[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Daughter’s 

Marital Satisfaction Perceived by Her Mothe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역시 Schumn과 동료들(1986) 
[51]이 개발한 KMSS를 수정한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
수록 본인의 딸이 사위와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Cronbach α
=.96). 참고로 원척도의 Cronbach α=.97 이다.  

2.3 애정적 결속도 
전세송(2013)[9]의 애정적 결속도 척도를 사용하였

다. 장모와 사위 각각에 대하여 5문항으로 구성된 애정
적 결속도 척도는 5점 Likert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모와 사위 간 서로에 대한 애정, 따뜻함, 친밀함, 이
해, 신뢰, 존경 등 긍정적 감정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사위의 애정적 결속도 Cronbach α=.90, 장모의 애정
적 결속도 Cronbach α=.90). 참고로 원척도의 신뢰도
는 다음과 같다; 장모의 애정적 결속도(Cronbach α
=.84). 

3. 분석방법

먼저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대인관
계적 분화, 결혼만족도, 애정적 결속도의 관계를 규명하
기 위해 SPSS ver. 24.0(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한 PROCESS macro program ver. 
3.5.3의 모델 4번을 활용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되었는데, 
표본수는 5000개로 95% 신뢰구간 내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독립변수에 대인관계적 
분화, 종속변수에 애정적 결속도, 매개변수에 결혼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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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통제변수로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가구소득이 투입
되었다. 연령은 장모와 사위 모두 조사 당시의 만 나이
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고, 교육수준은 교육받은 년수로 
환산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월평균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 값을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장모와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

경 정보는 [표 1]과 같다. 사위의 평균 연령은 38세, 장
모의 평균 연령은 60세였다. 사위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53%)이, 장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34%)의 비중
이 가장 높았다. 사위는 61% 정도가 맞벌이를 하였고, 장
모는 24%에 해당했다. 사위가정의 월평균가구소득은 491
만원, 장모가정의 월평균가구소득은 약 302만원이었다. 
장모가 사위가정에 손자녀 양육도움을 주는 경우(13.2%)
에 비해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66.9%)가 더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ote. * 단위:만원/ (M)=평균; (SD)=표준편차; (n)=빈도; (%)=비율 

2. 주요 변인의 상관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대인관계적 분화, 결혼만족도, 

애정적 결속도 간의 상관관계(r), 평균(M), 표준편차
(SD),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
시하였다. 먼저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위

의 대인관계적 분화(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사위
의 결혼만족도, 애정적 결속도는 모두 정적(+)으로 유
의한 상관을 보였다. 장모의 대인관계적 분화(연결성, 
분리성),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 애정적 결속
도 또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위의 경우, 타인과의 융합(M=2.85, SD=.80)은 정
서적 단절(M=3.27, SD=1.01)보다 평균 점수가 낮았다.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4.07점(SD=1.02)이었고, 애정적 
결속도의 평균은 3.73점(SD=.78)이었다. 장모의 경우, 
연결성(M=3.84, SD=.61)과 분리성(M=3.73, SD=.54)
의 평균 점수가 비슷하였다.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
만족도의 평균은 4.32점(SD=1.59)이었고, 애정적 결속
도의 평균은 3.52점(SD=.79)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모
든 변수들의 왜도는 -.48 ∼ .19 사이에 존재하여 그 
절대값이 2보다 작았으며, 첨도는 -.63 ∼ .86 사이에 
있어서 그 절대값이 7보다 작아서 정상분포 가정을 충
족시켰다. 참고로 통제변인 중 하나인 월평균가구소득
은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변인 역시 왜
도와 첨도 수치가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켰다. 즉, 사
위의 경우, 왜도는 -.44, 첨도는 –1.82였고, 장모의 경
우, 왜도는 .05, 첨도는 .18이었다.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결과 

*p <.05, **p<.01 

변수 및 구분 사위(N=193) 장모(N=193)
연령 37.68(M)/6.02(SD) 60.44(M)/5.62(SD)
교육수준

무학/초등학교  - 50 (n)/25.9(%)
중학교 - 54 (n)/28.0(%) 
고등학교 20 (n)/10.4(%) 66 (n)/34.2(%)
전문대 35 (n)/18.1(%) 7 (n)/3.6(%)
4년제 대학교 103 (n)/53.4(%) 14 (n)/7.3(%)
대학원 이상 35 (n)/18.1(%) 2 (n)/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7 (n)/60.6(%) 47 (n)/24.4(%)
비맞벌이 76 (n)/39.4(%) 117 (n)/60.6(%)
무응답 - 29 (n)/15.0(%)

월평균 가구소득* 491.18(M)/263.24(SD) 302.74(M)/269.85(SD)
손자녀 양육 도움 여부 

주는 경우 - 51(n)/13.2(%)
안 주는 경우 - 103(n) /66.9(%)
손자녀 없음 - 39(n)/ 19.9(%)

사위
1 2 3 4

1. 대인관계적 분화
(타인과의 융합) 1

2. 대인관계적 분화
(정서적 단절) .50** 1

3. 사위의 결혼만족도 .26** .52** 1
4. 애정적 결속도 .12* .31** .50** 1

평균(M) 2.85 3.27 4.07 3.73
표준편차(SD) .80 1.01 1.02 .78
왜도(skewness) .19 -.16 -.30 -.47
첨도(kurtosis) -.29 -.55 -.63 .06

장모
1 2 3 4

1.대인관계적 분화
(연결성) 1

2.대인관계적 분화
(분리성) .74** 1

3.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 .26** .24** 1

4.애정적 결속도 .46** .36** .30** 1
평균(M) 3.84 3.73 4.32 3.52
표준편차(SD) .61 .54 1.59 .79
왜도(skewness) -.25 .04 -.46 -.48
첨도(kurtosis) -.27 -.62 -.6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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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인관계적 분화, 결혼만족도 및 애정적 결속도
의 관계 

사위와 장모의 대인관계적 분화, 결혼만족도 및 애정
적 결속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표 6] 및 
[그림 1]과 같다. 

3.1 사위의 대인관계적 분화, 결혼만족도 및 애정적 
결속도 간의 관계 

사위의 대인관계적 분화, 결혼만족도, 애정적 결속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위의 타인과의 융합 변인
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고(B=.326, p<.001), 결혼만족도가 애정적 결속도에 미
치는 영향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367, 
p<.001). 그러나 타인과의 융합 변인이 애정적 결속도
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B=-.010, ns) 결혼만족도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위가 의사결정이나 갈등처리 방식, 의견 등이 
배우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을수록 본인의 결
혼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장모와의 애정적 결속
도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표 4]에
서 볼 수 있듯이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
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통
해 알 수 있다(Effect=.120, Boot LLCI=.059, Boot 
ULCI=.195). 

다음으로 사위의 정서적 단절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B=.535, 
p<.001), 결혼만족도가 애정적 결속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333, p<.001). 그러
나 정서적 단절 변인이 애정적 결속도에 미치는 직접효
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062, ns) 결혼
만족도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Effect=.178, Boot 
LLCI=.094, Boot ULCI=.265). 이는 친밀한 관계맺음
에 대한 두려움이나 친밀한 관계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정도가 낮을수록 아내와의 결
혼만족도를 높아지고 이를 통해 장모와의 애정적 결속
도가 높아지게 됨을 보여준다. 

3.2 장모의 대인관계적 분화,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

혼만족도 및 애정적 결속도 간의 관계 
장모의 대인관계적 분화,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

족도, 애정적 결속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결성
이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하였다(B=.069, p<.001).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
족도가 애정적 결속도에 미치는 영향(B=.100, p<.05) 
및 연결성이 애정적 결속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유
의미하였으므로((B=.053, p<.001)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Effect=.007, 
Boot LLCI=.002, Boot ULCI=.014). 이는 연결성이 
애정적 결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결성이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
쳐 다시 애정적 결속도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즉, 장모가 딸과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 높을수록 사위와의 애정적 결속도가 높을뿐만 아니
라,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를 높여 애정적 결
속도를 높이게 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분리성이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071, p<.001). 
또한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가 애정적 결속도
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129, p<.01). 뿐만 아
니라, 분리성이 애정적 결속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기 때문에((B=.042, p<.001) 장모
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Effect=.009, Boot LLCI=.009, Boot ULCI=.018). 
이는 분리성이 애정적 결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에 영
향을 미친 후 애정적 결속도에 다시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즉, 장모가  딸과 구별되는 자아를 유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사위와의 애정적 결속도가 높을뿐만 
아니라,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를 높여 애정적 
결속도를 높이게 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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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결과 요약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위와 장모를 대상으로 대인관계적 분화, 
결혼만족도 및 애정적 결속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건
강한 장서관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사위의 경우 본인의 결혼만족도가 대인관계적 분
화의 하위요인(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과 애정적 
결속도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둘째, 장모의 경
우, 본인이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가대인관계적 분화
의 하위요인(연결성, 분리성)과 애정적 결속도 간의 관
계를 부분매개하였다. 이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적 분화와 애정적 결속도 간의 관계에
서 결혼만족도가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 특성이 사위
와 장모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위의 
경우, 간접효과만이 유의미했던 반면, 장모의 경우 직접 
및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
만, 중간자(장모에게는 딸이자 사위에게는 아내)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달라서 도출된 결
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사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내와의 정서적 거리조절 정도는 장모와의 애정적 결
속도와의 관계성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장모의 입
장에서 본다면 딸과의 정서적 거리감은 사위와의 애정
적 결속도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고, 딸이 얼마나 
사위와 잘 지내는지를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에도 영향
을 미칠만큼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세대가 성인자녀와의 관계적 
측면을 더 중시한다고 보는 세대간 이해관계 가설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 이 가설과 본 연구결과를 관련시

켜 본다면, 손위 세대인 장모는 손아래 세대인 사위보
다 서로 간의 관계적 측면을 더 많이 중시할 것이라 유
추해볼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대인관계에
서 보이는 남녀간의 성차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Chodorow(1978)[52]에 따르면 여아는 어머니와의 직
접적인 애정적 관계를 통해 여성성을 발달시키는 반면, 
남아는 타인으로부터의 분화를 강조하고 애정적 관계
를 부정함으로써 남성성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성역할사회화 과정으로 인해 남아는 타인의 정서
적 욕구에 민감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억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독립적이고 경쟁적인 특성을 발달
시킨다[53]. 이를 본 연구결과에 접목시키면 장모가 딸
과의 관계적 측면을 사위보다 더 중시하여 나타난 결과
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결혼만족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다. 사위와 장모 모두 결혼만족도는 애정적 결
속도의 독립변인이자 대인관계적 분화의 종속변인으로
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모-사위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 결혼만족도가 독립
변인으로서 유의미했던 다수의 연구[9][19-21] 및 종속
변인으로서 유의미했던 연구[22]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대인관계적 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성을 장모-사위 
관계 속에서 살펴보게 됨으로써 부족했던 종속변인으
로서의 결혼만족도의 연구를 축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장모의 입장에서 딸의 결혼만족도를 어떻게 지각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살펴본 전세송(2013)[9]의 연구 결과
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장모-사
위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셋째, 분화의 대인관계적 속성을 인척관계에 적용해
봄으로써 장모-사위 관계의 숨은 구성원(사위에게는 아
내이자 장모에게는 딸)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내와 분화가 잘된 사위들은 결혼만족감이 높아져 장
모와의 애정적 결속도 역시 높아졌다. 또한 딸과의 분
화수준이 높았던 장모들은 사위와 높은 애정적 결속도
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계의 당사자들만 살펴
본 분화관련 연구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사위의 경우, 인척관계에서 사용된 분화의 대부분
은 결혼 이전부터 형성된 원가족과의 분화수준이 본인

실선: 유의한 경로/ 점선: 유의하지않은 경로/ c=총효과/c’=직접효과
*p <.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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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및 구분
종속변인 종속변인 종속변인

사위의 결혼만족도 애정적 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B(SE) t F(R2) B(SE) t F(R2) B(SE) t F(R2)

통제변인
연령 -.022(.013) -1.650

4.822**
(.094)

-.012(.010) -1.129
2.380
(.049)

-.004(.009) -.393
13.034*

**
(.261)

교육수준 .090(.089) 1.008 .060(.069) .862 .027(.061) .436
월평균 가구소득 .308(.199) 1.546 .323(.155) 2.086* .210(.138) 1.525

독립변인 대인관계적 분화(타인과의 융합) .326(.090) 3.640*** .109(.070) 1.569 -.010(.064) -.162
매개변인 결혼만족도 - - - - - - .367(.050) 7.279***

통제변인
연령 -.024(.012) -2.126*

19.881**
*

(.230)

-.013(.010) -1.290
6.985***

(.131)

-.004(.009) -.487
13.340*

**
(.265)

교육수준 -.019(.079) -.246 .013(.067) .190 .019(.062) .310
월평균 가구소득 .450(.176) 2.562* .384(.149) 2.589* .235(.140) 1.686

독립변인 대인관계적 분화(정서적 단절) .535(.063) 8.468*** .240(.053) 4.450*** .062(.058) 1.075
매개변인 결혼만족도 - - - - - - .333(.057) 5.816***
*p <.05, **p<.01, ***p<.001

표 3. 사위의 대인관계적 분화와 애정적 결속도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경로 

타인과의 융합 → 사위의 결혼만족도 → 애정적 결속도 정서적 단절 → 사위의 결혼만족도 → 애정적 결속도
Effect

(SE/BootSE) t 95% 신뢰구간 Effect
(SE/BootSE) t 95% 신뢰구간

(Boot)LLCI (Boot)ULCI (Boot)LLCI (Boot)ULCI
총효과 .109(.070) 1.569 -.028 .247 .240(.053) 4.500*** .135 .345

직접효과 -.010(.064) -.162 -.136 .115 .062(.058) 1.075 -.052 .177

간접효과 .120(.035) - .059 .195 .178(.043) - .094 .265

*p <.05, **p<.01, ***p<.001

표 4. 사위의 결혼만족도의 간접효과 검증 

변수 및 구분

종속변인 종속변인 종속변인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 애정적 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B(SE) t F(R2) B(SE) t F(R2) B(SE) t F(R2)

통제변인
연령 .004(.023) .159

13.950***
(.277)

-.001(.012) -.042
10.271*

**
(.220)

-.001(.012) -.073

9.544***
(.248)

교육수준 .176(.108) 1.633 .033(.057) .577 .015(.057) .269
월평균 가구소득 .950(.181) 5.261*** .072(.096) .748 -.024(.103) -.232

독립변인 대인관계적 분화(연결성) .069(.018) 3.888*** .060(.009) 6.334*** .053(.010) 5.408***
매개변인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 - - - - - - .100(.043) 2.323*

통제변인
연령 .003(.023) .137

12.813***
(.260)

-.001(.013) -.092
5.053***

(.122)

-.002(.012) -.126

5.885***
(.169)

교육수준 .175(.109) 1.603 .029(.061) .479 .007(.060) .109
월평균 가구소득 .938(.183) 5.136*** .062(.101) .614 -.058(.108) -.542

독립변인 대인관계적 분화(분리성) .071(.021) 3.389*** .051(.012) 4.399*** .042(.012) 3.565***
매개변인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 - - - - - - .129(.050) 2.867**

*p <.05, **p<.01, ***p<.001

표 5. 장모의 대인관계적 분화와 애정적 결속도 관계에서 장모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경로 

연결성 →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 → 애정적 결속도 분리성 →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 → 애정적 결속도
Effect

(SE/BootSE) t 95% 신뢰구간 Effect
(SE/BootSE) t 95% 신뢰구간

(Boot)LLCI (Boot)ULCI (Boot)LLCI (Boot)ULCI
총효과 .060(.009) 6.334*** .041 .079 .051(.012) 4.399*** .028 .074

직접효과 .053(.010) 5.408*** .034 .072 .042(.012) 3.565*** .019 .065

간접효과 .007(.003) - .002 .014 .009(.004) - .002 .018

*p <.05, **p<.01, ***p<.001

표 6.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의 간접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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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46][47][35]. 이러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의 대인관계
적 분화 수준이 부부관계 및 인척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장모-사위 연구
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결혼만족도 변인의 중요성은 건강한 장서관계
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해 바람직
한 장서관계에 대한 교육적 길잡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위의 입장에서는 아내와의 관계를 우선적으
로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장모의 입장에서도 딸이 사위와의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딸에게 거는 기
대와 간섭을 줄이고 딸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염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가 사위와의 애정적 결속
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결혼만족도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연
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자녀 연
령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혼만족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다시 장서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배경 요인들을 반
영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장모-사위 간 쌍비교를 위해 통일된 분화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적 분화를 측
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하였다. 관계의 중
간인(사위에게는 아내이자 장모에게는 딸)과 장모-사위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대인관계적 분화척도가 개발된
다면 연구방법적으로 더 풍성한 연구설계가 가능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델(Actor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적용하여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집단 분석의 카이 검증을 통해 집단간 비교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분석에서는 193쌍
의 비교적 적은 샘플 사이즈로 인해 잠재변인이 포함된 

구조적 모형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그
러나 분화척도가 개발되고 충분한 샘플수만 확보된다
면 확인적 요인분석을 포함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또한 
제안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장모-사위 관계로 한정시켜 
살펴봤지만, 고부관계와 비교된 연구를 한다면 인척관
계 연구가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장모-사위 관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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